
한국, 대기업 살고 중소기업 죽고
FT,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중소기업 고사 … 특수소재는 일본의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기업들의 실상을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의 경쟁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사정은 복잡하다”

고 1월5일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4분기 순이익이 일본의 주요 가전기업 19사의 전체 순이익에 비해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호조를 누리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은 일본의 특수 엔지니어링기

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2010년 일본과의 무역에서 36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국내기업이 높은 품질과 빠른 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과 일본 틈에서 치일 가능성도 제기되

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정부당국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으나 재벌에 대한 의존도를 깨기 위

한 실질적 정책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며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직원과 자산을 빼앗아가고 자금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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